
신약 속 미로 찾기[ ]

사랑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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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과는 아주 정 반대의 내용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시.

던 예수님이 갑자기 부모 형제를 모두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고 있다.

나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이 원수나 적보다도 못난 대우를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

인가 이 내용을 우리의 자녀들이 읽고 예수님 말씀 따른다고 갑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패륜?

아들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드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부모 형제 자식을 미워하라고 하셨을까 먼저 여기서 쓰인 미, , ? ‘

워하다 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쓰인 미워하다의 의미는 많은 경우 덜 사랑하’ . ‘

다 이다 신명기 장 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미워하는 아내의 자손에 대한 재산 분배’ . 21 15

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이곳에서의 미워하는 아내란 덜 사랑하는 아내라는 의미가 짙다.

비슷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장 절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10 37 『 』

라고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미워하다 라는 말을 쓰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의미. ‘ ’ ,

로 쓰여 졌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미워하다 의 의미를 덜 사랑한다 라는 의. ‘ ’

미로 쓰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것 중의 하.

나가 바로 가족들 간의 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데 가.

족의 방해 때문에 혹은 가족들 간의 끈끈한 정을 끊지 못하여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네 가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 모슬렘 국가에“ ?” .

서 크리스천으로의 개종은 가족으로부터의 버림과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의미한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 하는 것은 곧 나의 부모와 형제“ ,

그리고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다.” .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듣기 원하신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나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

과 행동의 고백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

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

령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거듭나야하며 그,

거듭나는 한 조건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누구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은 데에 방해되어서 미워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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